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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보다 강한  교육은 없습니다.

17-08-22a

알코홀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었다고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10를 주면서 수퍼 마켓에 가서 아들의 선물을 사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따라 눈이 많이 와서 길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이 알코홀 중독자이니 생기는 돈은 모조리 술을 마시는데에 다 써바린 그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준 돈은 어내가 절약하여 모아 놓은 돈이었습니다. 그 $10를 남편에게 주면서 아내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돈입니다. 제발 이 돈으로 술을 사마시지 말고 아들의 선물을 사오세요.”
약속을 단단히 한 남편은 새로 내린 눈길을 걸어서 수퍼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켓에 가는 도중에 빠가 있었습니다. 술을 못 마신지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달이나 못 마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 빠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빠 앞에서 한 참 망서렸습니다. 만일 그 $10를 술마시는 데에 사용해 버린다면 아내를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 꾸러미를 기대하는 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까?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빠에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수퍼 마켓으로 돌렸습니다. 발길을 한 두발 옮기면서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랬습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이 눈 위에 찍힌 아버지의 발 자취를 그대로 한발 한발 밟으며 뒤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빠에 들렸더라면 자기의 아들도 결국은 그 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발 자취를 그대로 따라 오는 아들한테 아버지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아버지는 가슴 깊이 느꼈다는 이야기이었습니다.


한국어 신문을 읽다보면 노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 하는 불륜 자식의 이야기가 이따끔 보도됩니다. 노인 학대의 주범 중 50% 이상이 친 아들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릴 때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불륜아의 사건이 다반사로 보도되고 있으니 가정윤리가 파괴되고 있지나 않은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 자식에게 학대를 당하는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면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말로만 효도를 가를 것이 아니고 모범으로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식들이 보고 배울 만치 자기의 보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담배를 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대부분 담배를 핍니다. 아내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들은 역시 대부분 자기의 아내에게 보고 배운대로 행동을 합니다. 극진한 효도를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들도 효도를 할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훈은 “ 야, 너는 내가 하는 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말한대로 행동하라.”입니다. 모범이 따르지 않는 말은 성경에서 말했드시 “소리 나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날때부터 부모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못알아듣는다고 생각하여 아이가 있는 곳에서 상소리를 마구 하고 가족원들에게 폭언을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일찍이 기억을 한다는 것입ㅂ니다. 제가 손자녀들을 돌보다가 깜짝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3살 네살 밖에 되지 않은 손자녀가 자기들의 부모의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름직이 부모님들은 “모범보다 더 강한 교훈은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

